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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�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

판결요지
이륜차
등과실

사건번호

8톤트럭 시속 50km,� 100m� 전방에 반대방향 오토바이 중앙선 근접운행

발견,� 편도 1차선 중앙에 황색 점선,� 중앙선 침범한 트럭 뒷부분을 중앙선

가까이 마주오던 원고 오토바이가 받아 피해입음,� 비,� 직선도로,� 원고는 고

개숙이고 앞을 잘 안보며 오다가 사고당함.� 원고과실 30%��

30%
서울고법

86나2807�

편도 1차선,� 피고 봉고차 진행방향으로 35도 좌곡각 지점,� 좌회전 중 중앙

선을 왼쪽 바퀴 침범,� 원고A는 안전모 안쓰고 다방마담인 원고 B를 태우

고 오토바이 운전하여 역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곡각지점 우회전하다가 충

돌,� 피고 시속50km,� 오토바이 속도 미상 과속,� 피고는 60m� 전방에서 오

토바이 중앙선침범 목격.� 원고A과실 70%� 원고B과실 20%�

20%
서울고법

86나2547�

편도 2차선 5도 오르막길,� 야간 교차로 중심부에서 멀리 좌회전하여(노견

과 10cm� 간격)� 2차선으로 오르다가 좌측통행으로 내려오는 자전거 받음,�

승용차 운전수 주취상태(호흡 1L에 대하여 0.3mg� 초과),� 원고 15세.� 원고

과실 30%��

30%
서울고법

86나38�

국도상,� 자기차선 아닌 반대차선으로 자전거가 달리다가 반대차선에서 오

는 승용차가 자전거차선으로 피양,� 자전거 뒤늦게 자기차선으로 들어와 받

힘.� 자전거과실 40%��

40%
서울고법

86나2654�

편고 1차선 국도,� 2.5톤트럭 중앙선 10cm� 침범,� 시속 40km(제한시속

30km),� 피해 오토바이 중앙선근접,� 시속 80km� 무면허,� 반사체(야간)부착

안전모 미착용,� 뒤에 사람을 태움.� 피해자과실 40%�

40%
서울고법

86나2590

편도1차선,� 횡단보도14m� 후방지점,� 반대방향 덤프트럭 지나간 후 그 뒤에

서 따라오던 자전거가 중앙선 넘어 무단 횡단하려다가 시속 60km로(제한

시속 60km)� 가던 택시에 치임.� 전적인 피해자과실

100%
서울고법

86나1174�

Ⅳ 대향방향 진행차량간의 사고

편 집 :� 손해사정사 박성정1)�

소 속 :� 손해사정법인 가나�

�

1)�경력 20년의 손해사정사,�교통사고감정사

� � (前)� PNS손해사정법인,� (前)� PNS법과학기술연구소,� (前)�교통방송 및 보험신보 기고,�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문위원
� �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 전공(석사)� “논문 :�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(판례중심)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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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,� 비,� 편도 1차선,� 무면허 125cc� 오토바이(원고들),� 운전수는 안전모

쓰고,� 뒤의 형은 안전모 미착용,� 지그제그로 오토바이 운전하여 중앙선 침

범하므로 마주오던 버스가 좌회전오인하고 반대차선으로 피하다 재 차선으

로 들어온 오토바이와 충돌.� 운전수 과실 40%,� 뒤의 형과실 20%�

40%
서울고법

86나2712�

야간 편도 1차선,� 고속직행버스 시속 40km,� 전방 반대차선 오토바이 중앙

선 근접운행을 자기차선 침범으로 오인하고 자기차선 우측에 여유가 있는

데도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피하다가 이를 피하려고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

충돌,� 오토바이운전수 안전모 미착용.� 피해자과실20%��

20%
서울고법

87나1411�

편도 3차선,� 교통 복잡,� 트럭 2차선 진행 중 반대방향에서 중앙선 따라 오

던 피해자 자전거가 좌회전해서 진입하다 트럭과 2차선에서 충돌,� 트럭 운

전수는 자전거가 도로를 건널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면책항변 이유없

고,� 자전거 과실 70%

70%
서울고법

86나4687�

T� 자형 교차로 무면허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면서 시속30km로 중앙선 넘어

가� 반대차선으로 오던 피해 오토바이 충격,� 교통빈번,� 피해 오토바이 승차

정원 초과3인 합승.� 피해자과실 10%��

10%
서울고법

87나961�

버스(피고)와 경운기(원고)가� 원고 진행차선에서 충돌,� 대차선 들어가자 원

고는 그때서야 자기차선으로 들어가 충돌,� 버스 시속 50km,� 20m� 전방에

서 경운기가 버스차선 오는 것 발견.� 경운기과실 60%

60%
서울고법

86나2754�

편도1차선,� 피고 버스방향에서 30� ∼40도 좌곡각 지점,� 시속50km,�

30cm� 중앙선침범 좌회전 중,� 반대방향 원고 90cc� 오토바이 충돌,� 원고

무면허,� 중앙선 접근운행,� 오토바이 뒤에 3명 태움.� 원고 과실 40%��

40%
서울고법

87나568�

대로변 왼쪽에 있는 자기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의 픽업차량 중앙선넘

어 좌회전하다가 원고의 직진 오토바이 충돌,� 원고는 도로우측의 건축물

자재 피하느라고 맞은편 피고차량 좌회전 상황 못보고 충돌.� 원고과실

30%

30%
서울고법

86나2074�

편도 1차선,� 음주한 오토바이(125cc)� 중앙선 침범운행,� 피고트럭 20m� 전

방 오토바이 발견하고 우측변으로 피할 수 있는데도 좌측으로 피한 과실.�

오토바이과실 80%��

80%
서울고법

87나1578�

야간,� 안개,� 편도 1차선의 지방국도,� 우측 곡각로,� 시속70km의 과속으로

핸들을 우측으로 돌리지 못하고 중앙선침범,�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

오토바이 충격,� 피해자 오토바이의안전모 미착용 과실만 10%인정�

10%
서울고법

87나1930�

편도1차선,� 노폭 9.1m,� 50도의 좌회전 커브길,� 가랑비,� 안개,� 오토바이를

운전하여 중앙선을 타고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1m� 정도 침범한 채 시속

30km로 진행하던 관광버스에 충격.� 피해자 과실 30%��

30%
서울고법

86나2870�

1차선 국도,� 마주오던 트럭이 경운기를 피하여 중앙선쪽으로 진행하여 오

는 것을 보고도 도로 우측변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쪽으로 진행한 오

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20%인정��

20%
서울고법

87나3632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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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폭7m� 편도1차선국도,� 120도 커브길,� 코스모스가 자라있어 시야장애,� 오

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다가 맞은편에서 중앙선부근으로 진행

하여 오는 택시에 충격,� 오토바이 무면허.� 원고과실 60%��

60%
서울고법

87나2773�

노폭 6.7m,� 편도 1차선의 국도,� 야간,� 오토바이 무면허 중앙선 40cm� 침

범하여 운행하다가 중앙선으로 오는 시내버스에 충격.� 오토바이과실 70%��
70%

서울고법

87나4736�

야간,� 노폭7.7m의 편도 1차선 도로,� 피해자는 음주한 채 시속 75km의

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오토바이 운전,� 반대차선에서 40km의 속도로

진행하여 오던 트럭의 왼쪽 중앙부분 충격.� 피해자과실 80%��

　80%
서울고법

88나9475�

편도 1차선 도로,� 피고 운전자가 전방 100m� 지점에서 원고 오토바이가

맞은편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 발견하고도 재차선으로 돌아갈 것으

로 예상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.� 원고과실 55%��

55%
서울고법

88나9284�

편도1차선,� 야간,� 오토바이 운전자가 면허 없이 뒷자석에 그의 처를 태우

고 앞서가는 경운기를 추월하려다가 운전미숙으로 넘어지면서 중앙선 침

범,�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봉고차에 충격.� 오토바이과실 70%�

70%
서울고법

88나17032�

우회전 커브길,� 피고 제한속도 20km� 초과,� 피해자 오토바이 커브길 돌아

중앙선침범,� 피고는 50m� 전방에서 오토바이 중앙선침범하는 것 발견.� 오

토바이과실 50%�

50%
서울고법

88나14204�

편도 1차선,� 야간,� 도로 오토바이와 충돌.� 오토바이 운전자 전방주시 태만

및 안전모 미착용 과실 20%��
20%

서울고법

90나24941�

편도 1차선,� 우회전 커브길,� 앞서가는 자전거 추월 위해 버스 중앙선 침범,�

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.� 오토바이운전자 중앙선 근접운행 및 안

전모 미착용 과실 30%��

30%
서울고법

90나501�

야간,� 편도2차선,� 오토바이와 버스가 쌍방 약간씩 중앙선 침범 충돌,� 오토

바이 운전자는 안전모 미착용.� 오토바이 운전자과실 60%��
60%

서울고법

90나18847�

편도 1차선,� 커브길,� 피고운전 군용차는 중앙선 약간 넘음,� 망인운전 오토

바이는 앞선차 추월위해 중앙선 완전 침범.� 망인과실 70%�
70%

서울고법

89나40022

저녁무렵(18:00)에 폭 18m� 편도1차선 국도 양측에 얼음이 얼어 있는 내

리막길을 20km로 진행하던 차량이 급제동하며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

여 반대차선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,�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오토바

이를 운전하여 도로우측부분을 20km로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을 전방10m

에서 발견한 것은 사실이나 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할 경우까지

예상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고,�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가오는

차량을 피하고자 빙판인 도로 우측부분으로 피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사

실에 근거하여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

0%

서울지법

9 3 가 단

32579

야간(21:30)에 편도1차선 도로를 50km로 주행하던 차량이 좌회전 커브길

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 중 반대 차선에서 전조 등을 켜지 않고 진행

하던 이륜차를 충격한 경우에,� 이륜차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사실에 근거

20%

서울지법

9 3 가 단

1398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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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20%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

야간(18:30)에 버스정류장 부근 우로 굽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

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주행하던(50km)� 차량이 대향차선의

125cc�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,� 오토바이운전자(무면허)에게 우로굽은

도로로 야간에 주위가 어두워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함에도 술에 취한

상태에서 중앙선 가까이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사실에

근거하여 30%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

30%
대전지법

94나147

야간(21:40)에 좌커브의 폭7m인 편도1차선 도로를 중앙선을 물고 주행하

던 차량이(60km)� 대향차선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중앙선에서 충돌한

경우에,�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술에 만취한 채(0.29%)� 도로중앙선 부근을 진

행하다가 타차를 보고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40%의 과실

을 인정한 사안

40%

대전지법

서산지원

93가단7675

야간에 편도1차로 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좌로 약간 굽은 오르막길을 길가

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다소 침범한 채 시속 약40킬로로 운행

중 약20미터 전방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

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피하는데,� 자기차로로 돌아가던 오토바이가 관광

버스의 우측면을 충격,�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로 내

리막길을 좌우로 비틀거리며 내려오다 중앙선 침범한 경우,� 오토바이과실

90%

90%

대전지법

2 0 0 0 나

8951

오후(15:10)에 편도1차선 도로를 따라 50km로 진행하던 덤프트럭이 황색

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회전의 커브길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

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

에,�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좌회전의 커브길에서 반대차선의 교통사황을 잘살

필 수 없는 지점에서 서행하지 않고 음주한채 중앙선에 근접 주행한 사실

에 근거하여 50%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

50%

대구지법

9 2 가 합

15042

편도1차선 도로상에서 피고운전자가 전방 100m� 지점에서 원고 오토바이

가�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자기차선으로 돌

아갈 것으로 예상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한사고에서 원고에 55%의 과실

을 인정한 사안

55%
서울고법

88나9284

오후(13:30)에 마을 앞 편도1차선 도로를 45km로 진행하던 차량과 반대

차선을 주행하다 바람에 모래가 날림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

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에,� 전방주시 태만과 부주의하게 중앙선 침범

후 좌회전하려 한 사실에 근거하여 60%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　

60%
부산고법

92나14892

오후(16:00)에 농가지대로 차도의 양측으로 갓길이 있는 노폭 6.5m인 황

색실선의 편도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(60km)� 반대차선의 오토바이

가� 선행차량을 추월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50m전방

65%

서울지법

9 2 가 합

596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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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전조등 조작 및 경적을 울려 경고 하였으나 계속 진행하여 이를 피하

고자 10m전방에서 반대차선으로 주행하다가 때마침 오토바이가 자기차선

으로 진입하여 충돌한 사고에서,�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차량이 우측으로 피

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감안하여 차량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연

히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갑자기 자기차선으로 복귀한 사실에 근거하여

65%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

저녁무렵(19:40)에 노폭6m의 편도1차선의 국도를 60km로 달리던 차량

이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

경우에,� 저녁무렵 전방주시가 어려운데도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다 중앙선을

침범한 사실에 근거하여 70%의 과실을 인정하고 챠량에 대해서도 전방주

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과실을 인정한 사안

70%

서울지법

남부지원

9 3 가 단

21822

주간,�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앰블런스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

리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,� 피해자가 안전모 착용치 않고 49cc� 2

륜차를 운전하면서 시야장애 등으로 앰블런스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진행방

향 왼쪽으로 직진신호만을 보고 진행하다 충격,� 2륜차 운전자과실 30%�

30%
창원지법

94나1337

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국도에서 승용차가 무리하게 선

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차로를 진행하

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반대차로로 진입하다가 자기차

로로 돌아가는 승용차와 충돌한 것 이라면 그 충돌지점이 승용차 진행차로

내리고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.

0%
대법원

91다9572

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2륜차를 4륜차가 충격한 사안,� 신호가 정지신호

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

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

라도,�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등 동태를 두

루 살피며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

면책항변을 배척 하고,� 다만 원심의 과실인정 60%는 과소하다는 이유로

파기환송�

60%이상
대법원

95다29369

제한시속 60킬로의 직선도로로서 약간의 오르막 경사이나 시야에 아무런

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차로에서 경운기를 뒤따라 오토바이가 진행하여

오는 것을 승용차가 미리 발견하였다면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고

중앙선을 넘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

할 것이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시속70킬로 이상의 과속으

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를 충격한 경우,� 승용차의

과실인정

-
대법원

97다56129

편도 1차로 커브길에서 피고 운전 군용차는 중앙선 약간 넘고 망인 운전

오토바이는 앞선 차 추월 위해 중앙선 완전히 침범한 사안,� 망인과실 70%
70%

서울고법

89나40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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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는 피고의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우로 굽은 도로의 형태와 전방에

불법주차된 위 트럭에 가려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

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,� 피고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위 트럭을

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넘어지면

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오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일

뿐만 아니라,� 피고 운전의 위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지점인 위 트럭의 옆

을 통과할 무렵 갑자기 위 오토바이가 위 트럭의 옆으로 돌출하여 중앙선

을 넘어 들어온 이상 피고로서는 제동장치의 작동 등 그 대응조치를 취할

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고 인정된다.� ��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

주취상태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에서 그 법정 제한속도를

14km� 가량 초과하여 운행하였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

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

100%
대법원

97다3767

피고가 1989.� 8.� 23.� 16:40경 그 소유의 판시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

판시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앞서 가는 경

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

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운전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

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판시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중앙선이 설치된

편도 1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원고로서는 자

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

신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,� 상대방 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

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

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

판단하며 5%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.

0%
대법원

92다34650

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의 진행방향에서는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고,�

원고들의 피상속인 김0식(원심소송 도중 사망하였다)의 진행방향에서는 오

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인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전체 노폭이 6m정도이

고 굴곡이 심한 커브길이 연속하여 있고,� 야간에는 차량통행이 그다지 많

지 아니한 곳인데,� 피고는 사고당일 21:� 30경 승용차를 운행 중 사고지점

에 이르러 반대차로에서 김0식 운전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내

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그대로 중앙선에 근접한 채 운행하다가 승용차

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앞 손잡이 부분을 충돌한 사실을

인정한 다음,�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김한식의 과

실을 60%로 정한 원심수긍

60%
대법원

97다47507

피고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오토

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반대차선으

로 진입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으나,� 마침 반대차선에서 화물차량이 진

-
대법원

90다133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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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하여 오고 있어 바로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 화물차량이 지나

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였는데,� 바로 그때 반대차선 약

50미터 전방에서 다른 승용차가 마주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승

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원래의 진행차선으로 급히 진입하면

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,� 이번 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던

위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중앙선으로부터 1.4미터 떨어진 지점의 자기

차선에서 위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안에서,� 피고가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을

당시 화물차량과의 교행을 기다릴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,� 우측

갓길의 폭을 제외하고 진행차선만으로도 노폭이 3.2미터가 되었어므로,� 오

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발견한 즉시 급제동조치를 취하고

경음기를 울리면서 도로 우측으로 피하였다면 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

것임에도 불구하고,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반대차선의 차량

진행 상태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갔

다가 그 쪽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서 급히 자기 차

선으로 되돌아 온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� 피

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주장

을 배척한 원심 수긍.

�

(2)�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

판결요지
이륜차
등과실

사건번호

구부러진 편도 1차선,� 택시가 도로 좌측부분 통행,� 반대방향에 무면허

90cc� 오토바이가 제차선(좌측)으로 오다가 택시를 피하려고 우측(택시차

선)으로 들어가다 제차선으로 들어오던 택시와 우측(택시차선)에서 받힘.�

피해자 과실 20%

20%
서울고법

86나2881�

폭 4m의 구부러진 아파트단지 내 통로,� 수퍼마켓 건물의 모서리부분으로

서 시야장애,� 쌍방이 경적 안울림,� 오토바이는 도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다

승용차에 받힘.� 피해자과실 30%��

30%
서울고법

86나2721�

길이 12m,� 너비 3.8m� 다리 위에서 오토바이 타고 8m가량 통과 중 맞은

편에서 진입한 승용차와 충돌,� 양쪽 모두 중앙부분으로 운행,� 오토바이 무

면허 시속 25km,� 승용차 시속 20km.� 피해자 오토바이 과실 50%

50%
서울고법

87나190

노폭 6.1m의 교량,� 원고 오토바이 시속 50km� 가상중앙선침범,� 피고 승용

차 무면허 시속 60km� 중앙선 근접운행.� 원고과실 50%
50%

서울고법

86나2917�

폭 3.8m의 교량,� 원고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 시속25km로 먼저 교량진

입 중앙부분 진행,� 피고 승용차 반대끝에서 기다리지 않고 시속 20km로
50%

서울고법

87나190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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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량 중앙부분 통행하다 교량에서 충돌.� 원고과실 50%�

비포장의 좁은 말레이지아국 도로,� 피고 승용차는 그 오토바이(원고)� 발견

하고 뒤늦게 자기차선으로 들어가다가 피고차선으로 피양한 원고 오토바이

와 충돌,� 원고는 50m� 전방에서 피고 침범보고도 피양을 잘못하여 피고차

선으로 들어갔다가 그 곳에서 충돌됨.� 원고과실 40%��

40%
서울고법

86나2711�

노폭 4.9m,� 120도의 우곡각 지점으로 전방주시 어렵고,� 가해 시내버스 경

음기 울리지 않고 시속 10km로 진행,� 피해자 소주1병 마시고 도로 중앙

부분으로 40km의 속도로 오토바이운전.� 오토바이과실 50%�

50%
서울고법

87나4964�

노폭 6m의 차량일방통행로,� 원고 오토바이 시속 10km로 반대방향에서

진행 중 시속 50km로 마주오던 피고 택시에 충돌.� 원고과실 60%
60%

대법원

91다14499�

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약 5m� 정도에 불과하고 좌우 양 가

장자리에 백색 실선만 그어져 있을 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,�

더욱이 도로 가장자리 양 옆에는 도로보다 약 50� 내지 60cm� 정도가 낮

은 높이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면,� 야간에 이러한 지점을 운행하는 차

량은 도로중앙 부근을 운행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지점에서 마주오

는 오토바이와 서로 교행하게 된 승합차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오토바이가

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만연히 신뢰하여서는 아니되고 상대방 오토바

이가 도로중앙을 넘어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예의

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오토바이 운전자에

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더욱 더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

로 진행하는 등 상대방 오토바이와의 교행시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

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오토바이가 가상중앙선을 침범하여

진행하였다고 하여 승합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

-
대법원

94나43320

심야에 노폭 왕복6.9미터 도로에서 원고 전방주시 게을리 한 채 도로 중

앙부위를 넘은 쪽으로 오토바이 운전 중 피고 차량과 충돌,� 원고과실 70%
70%

대법원

91다31227

야간에 시야에 장애가 없는 일반도로에서 전조등을 켠 채 역주행하던 오토

바이를 과속운전한 차가 충격,� 오토바이과실 85%
85%

대전고법

2 0 0 3 나

5984

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중 갑자기 횡단보

도가 아닌 곳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오토바이에 충격당한 경우 자전거 과

실 40%

40%

서울고법

2 0 0 3 나

10430

노폭6미터의 차량 일방통행로에서 오토바이가 시속 10킬로로 반대방향에

서 진행 중 시속50킬로로 마주 오던 택시에 충돌,� 오토바이과실 60%
60%

대법원

91다14499


